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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유역 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이하 GMS)은 태국, 캄

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윈난성과 광

시장족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로 시작

된 프로젝트로, ‘연결, 경쟁, 커뮤니티(Connectivity, Competitiveness,

Community)’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 퇴치, 인적 자원 개발, 무

역･투자 협력을 통한 단일경제권 출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과 이익을 둘러싸고 ‘협력’과 ‘경쟁’ 메커니즘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프로젝트 현황 등을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글로벌한’ 특징의 두 가지 측면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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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9년 중국 공산당 15기 4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국유기업 개

혁 및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国有

企业改革和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라는 문건이 통과되었고, 이어 국

무원은 ‘서부대개발 전략(西部大开发战略)’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2001년

3월 발표된 �10차 5개년 계획 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

纲要)�에서는 서부대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3단계 국가발전전략’1)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50년에 걸친 장기계획이다.

서부대개발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계인 초기단계는 2000-2005

년, 2단계(2006-2015년)는 대규모개발 단계이며, 3단계는 서부지역의 전

1) 2000년까지 온바오(温饱), 2020까지의 소강(小康)사회 건설, 2050년까지 대동(大

同)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을 교직시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국의 메

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나 글로벌한 특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국가적’ 차원이

다. 이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반영된다. 두 번째 유형은

‘국제적’ 차원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두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다른 GMS 국가의 중앙정부, 중국

의 중앙정부와 다른 GMS 국가의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이다. 세 번째 유형

은 ‘초국가적’ 차원으로 중국과 국제기구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특히, 초

국가적 차원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때로는 공동의 목표를, 때로는 자국

의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지역을 GMS 개발 프

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국(지역)의 이익을 제고하며 협

력하는 장(field)이라고 분석한다.

▪주제어: 메콩강 유역 경제권, 중국, 동남아, 지역협력,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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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발전단계로 2015-2050년까지이다(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 2003, 3).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충칭(重庆), 깐수(甘肃),

구이저우(贵州), 칭하이(青海), 산시(陕西), 쓰촨(四川), 윈난(云南)성과

광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네이멍구(内蒙古), 닝샤(宁夏), 신장(新

疆) 등의 서부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서부대개발 전략

실시 당시, 이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약 71.4%를 차지하고, 28.8%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성과는 약 20%에 불과했던 지역이

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부지역을 중국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

기며, 국내 비즈니스계의 관심이 점차 쓰촨성, 충칭 등 몇몇 지역으로

옮겨져 왔고, 서부지역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상수 2013). 이러한 관심과 다르게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비중이

크지 않은 서남(西南)지역은 국내 학계와 비즈니스계의 관심을 받지 못

했으며, 서부지역 중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중국 변경지역에 위치한 서

남(西南)지역에 대한 이해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

경의 주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투자 방향의 축이 동부 연

해 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쓰촨성, 충

칭 등과 같은 지역들이 서부지역의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

다.2) 한편,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

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고, 다른 서부지역에 비해 우

리나라의 향후 투자 및 진출의 가능성도 낮은 윈난성3)과 광시장족자치

구4) 등의 서남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서남지역의 중요성은 낮은

2)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투자는 산둥(山东), 쟝수(江苏), 랴오닝(辽宁), 저쟝

(浙江)성 등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우리나라의 중부지역 및 서부지역에의 투자

가 증가하고 있다.

3) 국내에서 진행된 윈난성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성과는 주로

민속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것으로, 김선자(2011, 125-171), 류성민(2010,

149-193), 무융웨･양원순･예동근(2011, 121-133)의 논의가 있다. 둘째, 변경 유

역의 갈등 등에 관한 역사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것으로, 류인선(2012, 155-178),

유장근(2011, 1-32)의 논의가 있다.

4) 광시장족자치구 연구는 주로 광서북부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승찬

(2009, 131-158), 정환우(2009), 허흥호(2013, 451-471)의 논의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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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겠지만, 이 지역의 지정학적 입지를 바탕으로 한 향후 발전가치를

눈여겨본다면5) 이 지역은 단순히 낙후된 지역만이 아닐 것이다. 2009년

후진타오 정부는 윈난성을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두보’로 거듭나

게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1; Summers 2013),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 정부도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은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창구’이자 ‘사례’인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살

펴보고자 한다.

메콩강6)은 칭장(青藏)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윈난성, 미얀마, 라오

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지나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4,200km 길이

의 하천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다(손승호 1996, 75 재인용). 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메콩강 유역 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이하 GMS), 大湄公河次区域合作]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

트남의 동남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가 포함되

어 있다. 이는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연

결, 경쟁, 커뮤니티(Connectivity, Competitiveness, Community)’, 이른바

‘3C’를 주요 기치로 삼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 퇴치, 인적

자원 개발, 무역･투자 협력 활성화를 통한 단일경제권 출범 등을 설립

목적으로 삼았고,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참여한 동남아시아와의 지역협

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GMS 개발의 주체(중국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동남아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국제기구 등)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

어, GMS를 중국과 동남아 국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자신의 이

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장(field)이라고 분석한다. 본 논문은 메콩강 유역

경제권 개발이 중국의 대동남아 전략의 일환으로 어떠한 목적과 배경을

지니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III

장에서는 GMS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GMS 각국 현황을 살펴본다.

5) 심상형(2013, 10-13)의 논의를 참고할 것.

6) 중국어의 명칭은 란창강(澜沧江)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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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장에서는 GMS 개발에서의 중국, 동남아, 국제기구 등의 각 이해관계

자가 어떠한 형태로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전개양상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

1. 동남아 지역발전으로서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진행되어 온 메콩강 유역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주

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동남아 GMS 국가의 지역발전 수단 및 과

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로는 역사학적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예로는 메콩강 유역

의 상호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한 조흥국(2000)의 논문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지역협력 차원의 분석이다. 김홍구･박장식(2000)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메콩강 하류 국가의 지역협력 배경과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양승윤･이요한(1997)은 GMS 개발사업을 경제적, 국가적, 국

제적 의미로 구분하여 살펴보며, 이 사업이 ‘하나의 동남아화’를 이루려

는 목표에 근접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김정인･최동

주(1998, 211)는 메콩강 유역 개발과 같은 국제협력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중국이라는 강국이 역내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메콩강 유역은 ASEAN과 같은 협의의결기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효과

적으로 메콩강 유역 정부 간 개발과 환경협력방안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요한(2014)은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

원 개발을 둘러싼 라오스의 전략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셋째, 메콩

강 유역 국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등과 같이 한국의 투자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어 왔다.

메콩강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동남아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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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전이자 경제적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시각을 안고 진행된

이러한 연구가 국내 학계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에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중국이 이 지

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

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메콩강이 중국 윈난성과 이들 국가 모두를 관

통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과 GMS와의 연계성을 고찰해 볼 필

요성이 있다.

2. 중국의 대(對)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메콩강 유역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와 관

련된 ‘중국’의 정책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으나(조윤

수 2000, 146), 최근 들어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자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행하는 지역협력이 중국 혹은 동남

아시아 국가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관점의 연구이

다. 조윤수(2000)는 중국이 이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를 경제적, 대외정

책적, 안보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대내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측면, 주변국가들

과의 우호 관계 정립을 위한 대외 정책적 측면, 메콩강 유역을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진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른바

중국의 ‘남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안보의 측면이다. 이러한 시각은

류석춘･최진명(2012) 논문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저자들은 중국의 이러

한 지역협력 참여가 “‘소프트파워’인가 ‘하드파워’인가”에 관해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 류석춘･최진명은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으로서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연구하면서 중국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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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적으로 삼는 ‘하드파워’의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Goh(2014)는 중국

이 동남아시아에 영향력(influence)을 행사하는 것의 일종으로서 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을 이해하였다. 같은 글에서 저자는 주변국이 중국에 대

한 선호도를 높이는(preference multiplier)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틀은 ‘경제적 지역주의(economic regionalism)’라고 주장하

였다.

둘째, 중국의 대 동남아 지역협력의 성과 및 역할보다 이러한 초국가

적 행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이다. Cheng

(2013)은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이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Li(2014)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저자는 중국 외교 정책에 있어

행위자(actors)의 다양화를 제기한 연구는 있었으나, 중국의 국제관계에

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아직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을 “지방정부의 자유주의(local liberalism)”라고 하였다(Li 2014).

이와 비슷한 시각으로, 이동률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지

역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국의 중앙정부 또는 민간의 역할보다는 중앙정

부로부터 일정한 역할을 위임받은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김수한 2014, 130 재인용). 7)

셋째는 중국의 대 동남아 지역협력 혹은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연

구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각이다. 이요한

(2014)은 라오스 수력발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국, 라오스 정부,

주민, 국제기구, 참여 기업 등의 시각을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넷째, 중국의 이러한 참여를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논의이다.8)

조흥국(2012)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이야말로 중국이

메콩강 유역 개발에 참여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고, 이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측 학자들은 중국이 GMS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동남아시아 역내

7) 중국과 변경국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동률(2013,

181-205)의 논의를 참고할 것.

8) 이러한 관점은 류석춘･최진명(2012, 137-173)의 논의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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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Lim 2008; Zhu 2010),

해외 학자들은 중국의 독보적인 경제발전전략을 통한 환경 문제, 관련

지역의 피해 등을 강조하고 있다(Goh 2004; Menniken 2007; Onishi 2007).

3. 분석의 틀

이 글에서는 중국의 관점에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분석하며, 중

국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역협력의 일환이자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국제기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글

로벌한’ 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교직시켜 <그림 1>과 같은 모형9)

을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국이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나 글로벌한 특성이 약하게 나

타나는 ‘국가적(national)’ 차원이다. 이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10)가 반영된다. 두 번째 유형은 ‘국제적(international)’ 차원으로, 서

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두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이다. 다시 말

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GMS 국가11)의 중앙정부, 중국의 중앙정부와

GMS 국가의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이다. 세 번째 유형은 ‘초국가적

(transnational)’ 차원으로 중국과 국제기구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9)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아시아개발은행이 시작한 프로젝트이기에 명확

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경우 우선적으

로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로 한다.

10) 국내 학계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에 관한 연구는 김정계(2003, 69-98), 기

상석･문흥호(2005, 7-37)의 논의를 비롯하여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국가 간 관

계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논한 글로는 Li, Mingjiang(2014,

275-293)의 논의를 참고할 것.

11) 본고에서 ‘다른 GMS 국가’ 혹은 ‘동남아 소재 GMS 국가’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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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림 2> 분석의 틀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그림 2>와 같이 중국의 메콩강 유역 경제권

개발사업을 국가적, 국제적, 초국가적 관점에서 각 행위주체가 추구하고

자 하는 목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적 차원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GMS 사업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두

보’로 활용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목적이 다소 다른데, 중앙

정부는 국내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정부

는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업적을 쌓아 해당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수준

을 향상시켜 자율성 확보에까지 연결시키고자 한다. 국제적 차원은 중

국 및 GMS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실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

이며, 초국가적 관점은 이들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기구 등이

GMS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관련기구의 이미지를 제고시

킨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분석의 틀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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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MS의 개황

메콩강 유역 경제권은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와 더불어 태

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과 <그림 3> 참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상호의존성

이 증대되는 상황하에 메콩강 유역에서 자본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개발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심의섭

1997, 68).

<표 1> GMS 국가12) 개황

*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경우는 2012년 데이터임 / GDP는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 참고

** ADB(2013); CEIC Database; Deutsche Bank Research(2015a; 2015b);

한국수출입은행; 云南统计年鉴(2013); 章远新(2006, 1)

이 지역에서는 4개의 경제회랑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북･남 경제회랑은 윈난성 쿤밍에서 태국 방콕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북남 경제회랑의 일부는 태국 북부, 미얀마 동부, 라오스 북서부의 국경

12) 통상적으로 메콩강 상류국가는 중국이며, 라오스와 태국은 중류국가에 속한다.

캄보디아, 베트남은 하류국가로 분류한다.

중국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윈난성 광시

면적

(천㎢)
39.40 23.67 18.1 23.68 67.66 51.31 32.96

인구

(백만 명)
46.59 52.40 14.68 6.66 61.65 6.67 89.71

접경

국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라오스,

태국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GDP

(억 달러)
206.5 163.32 14.12 9.17 55.27 365.97 155.57

1인당

GDP

(달러)

4428.12 3516.1 955.72 1407.64 906.41 5686.28 1752.4

FDI

(억 달러)
21.89 7.48 8.41 2.48 11.91 159.12 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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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지대이자 아편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

삼각지대)’과 겹치기도 한다(Chin 2009). 동･서 경제회랑은 베트남 중부

의 항구에서 미얀마 인도양 연안에 이르며, 남부 경제회랑은 방콕을 기

점으로 프놈펜, 호치민을 거쳐 베트남의 붕 타우(Vung Tau)에 이르는

구간이다. 또한,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은 중국 윈난성 쿤밍 혹은

광시 난닝에서 싱가포르까지 이르는 경로이다.

<그림 3> GMS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 현황

* Google maps 및 이효찬(2014) 등의 논의를 참고함

GMS의 발전단계는 <표 2>와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는 도로와 철도 등의 기초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며, 2단계는 국경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경 간 무역협정(cross-border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단계로 2011년에 완료되었다.

3단계는 국경 이외의 다른 지역까지 선진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완공(예상)시점은 2014년이다. 4단계는 상하수도, 폐기물 등의 전반적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단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국경지역에 경제

특별구역을 설립하고자 하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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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MS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단계별 내용

* 이효찬(2014, 12); 조대현(2011, 70)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무역규모는 2001-2010년 동안 약 7배 증가하였

다.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적자 상태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중국 간의 무역은 중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아

GMS 국가(CLMV) 간 무역규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2001-2010년 중국과동남아시아 GMS 4개국간 무역추이 (단위: 백만달러)

* 무역수지는 중국의 무역수지를 의미함 / Cheng(2014, 324)

단계 주요 내용 완료된 시점

1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transport corridor) 진행중

2
국경지역의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cross-border trade

agreement(trade and transport facilitation corridor)
2011

3
국경 이외의 지역까지 선진물류시스템 구축(logistics

corridor)
2014

4
상하수도, 폐기물 등 전반적인 경제 인프라 구축(urban

development corridor)
2016

5
민간투자 증진, 생산라인 구축, 국경지역 경제 특별구역

설립(economic corridor)
2018

중국과 아세안
중국과

캄보디아
중국과 라오스 중국과 미얀마 중국과 베트남

전체

무역액

무역

수지

전체

무역액

무역

수지

전체

무역액

무역

수지

전체

무역액

무역

수지

전체

무역액

무역

수지

2001 41,614.73 –4,843.89 240.42 170.81 61.87 46.95 631.54 363.16 2,815.20 793.7

2002 54,765.92 –7,628.99 276.11 227.01 63.95 44.66 861.71 587.93 3,264.15 1,033.58

2003 78,252.36 –16,401.42 320.65 268.65 109.44 87.04 1,077.25 738.18 4,634.31 1,722.72

2004 105,879.77 –20,075.53 482.43 422.57 113.54 88.23 1,145.49 731.69 6,742.80 1,778.88

2005 130,370.06 –19,627.82 563.32 508.7 128.92 77.83 1,209.33 660.53 8,196.40 3,092.56

2006 160,839.70 –18,212.23 732.9 662.71 218.36 119.07 1,460.07 954.77 9,950.54 4,978.72

2007 202,548.27 –14,190.44 932.81 830.64 262.44 92.38 2,062.04 1,319.92 15,117.46 8,685.54

2008 231,219.70 –2,686.15 1,134.37 1,056.71 402.37 133.85 2,625.32 1,330.22 19,458.45 10,785.81

2009 178,185.40 –15,003.3 944.15 870.37 751.8 2.54 2,900.12 1,607.86 21,045.18 11,550.12

2010 232,013.20 –6,013.60 1,440.97 1,253.71 1,085.12 7118.87 4,442.07 2,508.97 30,086.08 16,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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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와 CLMV 국가 간의 무역규모는 2001년에 비해 16배 가량 증가

하였고, 동남아시아 국가가 광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23%에서 2010년 37%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이 4개국 간의 교역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그림 4> 2001-2010년 광시의 동남아시아 GMS 국가 간 무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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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와아세안전체대비비중(오른쪽, %)

* ‘전체대비비중’은 광시, 윈난의 무역총액에서 기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광시와 미얀마, 태국, 라오스 간의 무역총액은 매년 수록되지 않음

** Cheng(2014, 325) 및 각 년도 �广西统计年鉴�를 참고함

IV. GMS에 나타난 협력･경쟁 메커니즘

1. 국가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

(1) 중국 중앙정부의 전략적 이해

중국 중앙정부의 메콩강 유역 사업에 관한 전략적 이해는 중국의 국

가전략에 잘 드러나 있다. 이는 2009년 7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제기

한 ‘교두보 전략(Bridgehead strategy, 桥头堡战略)’에 잘 반영되어 있다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1). 이 전략을 통해 중국은 서남지역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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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고, 주변국들과 선린우호정책을 전개하며, 윈난성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빈곤에서 벗어나 소강사회에 편입할 수 있게 하려

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는 주로 교통, 전력, ICT, 농업, 환경, 보건, 관광,

인적 자원 개발, 무역 및 투자, 마약퇴치, 대체농작물, 과학기술, 인프라

및 댐 건설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GMS를 ‘윈난과 쿤밍의 교두보’로 활

용하고자 한다(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1). 또한, 이러한 지역협력을 통

해 교통망 및 운송망을 구축하며 내륙에 위치한 윈난성과 다른 인접국

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변경지역의 발전에 이바

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GMS 국가들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심혈을 기울

여오고 있다. “2010년 8월 제16차 GMS 각료급 회담에서 모든 GMS 국

가들을 2020년까지 철도로 연결한다는 계획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윈난성 국경도시인 모한(磨憨)에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

티엔(Vientiane)까지의 철도 건설이 착공되었다. 중국과 태국은 고속철

도 3개 노선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윈난성에서 말레이시아 국경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상상하고 있다(조흥

국 2012, 36).” 즉, 중국은 이러한 철도 건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남아시

아국가와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13)

이처럼 중국은 메콩강 상류지역인 윈난성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윈난성을 교두보로 삼아 윈난과 기타 인접국가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건

설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邱膑扬･廖春花･明庆忠 2006, 122). 또한, 메콩강 유역 경제권 발전과정

에서 구축된 교통망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관련

13) 윈난성 정부는 중국의 서남지역과 윈난의 경제발전 증진을 위해 중국과 주변

국 간의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아편 대체용 작물 플랜테이션, 해외원조, 차관, 육상루트 건설 추진[쿤

밍-하노이, 쿤밍-만달레(미얀마)-양곤(미얀마)], 미얀마와 중국-미얀마 회랑

건설을 위한 협정 체결, 벵골만의 짜욱퓨(Kyaukphyu)-쿤밍 석유･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프로젝트(2013년 완공) 등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흥국

(2012)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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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조흥국 2012, 36).

(2) 중국 지방정부의 전략적 이해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지방정부는 1992년부터 참여

한 윈난성 정부와 2005년부터 참여하게 된 광시장족자치구 지방정부가

있다. 윈난성 정부는 투입한 시간과 지리적 이점, 후진타오 정부의 교두

보 전략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994년 윈난성 정부는 “1개 철도, 2개 고속도로, 공항 1개”를 건설

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서부대개발 정책이 발표된 이후, 윈난

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녹색경제, 민족문화, 중국과 동남아시아･남아

시아를 잇는 국제통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전개해 왔다. 2001년

에는 �란창강･메콩강의 상업항로에 관한 의정서(The Lancang-Mekong

River Commercial Navig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메

콩강이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2월 윈난성은 ‘글

로벌화’ 전략 실시를 위한 공작회의(“走出去”战略的工作会议)를 개최하

였다. 윈난성 정부는 외향형 지역협력을 크게 ‘국내’와 ‘해외’로 구분한

다. 이는 범주강삼각주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협

력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의 지역협력, GMS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해외’ 협력이다(邱膑扬･廖春花･明庆忠 2006, 121).

윈난성 지방정부는 쿤밍에서 하노이까지의 육상루트와, 쿤밍에서 미

얀마의 만달레(Mandalay)를 경유하여 양곤까지 이르는 육상루트의 건

설을 추진하였다(조흥국 2012, 36). 또한, 쿤밍에서 중국 국경도시 루이

리(瑞麗)와 미얀마의 만달레를 경유하여 벵골만의 짜욱퓨(Kyaukphyu)

까지 연결하는 중국-미얀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는

2010년 6월 착공되었으며, 2013년 완공이 되었다. 중국은 총 25억 4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중국-미얀마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일거양득을 염두

에 두었다. 첫째, 미얀마의 석유와 가스를 쉽게 수입하는 것과, 둘째, 미

얀마를 경유지로 삼아 중동 및 아프리카의 석유 및 가스를 중국 내륙으

로 공급하는 것이다(조흥국 2012, 36). 이 밖에도 남북경제회랑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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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및 댐 건설 등에 참여하고 있다.14)

이처럼 윈난성 정부는 ‘교두보 전략’과 GMS 프로젝트가 중국의 서남

지역, 특히 윈난성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원한다. 또한, 변경지역의 안보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김

송죽 2013, 384). 또한, 이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지역협력

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윈난성 정부의 ‘의도’와

는 다르게, 메콩강 유역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의 이러한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Lu & Chong 2010, i). 윈난성

은 GMS 국가와 양자 간 무역과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해 왔으며, 아편대체작물 프로젝트와 원조 프로그램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Lu & Chong 2010, i-ii).

<표 4> GMS 협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 윈난성을 중심으로

* 云南省人民政府(2006; 2011)

14) 댐 건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요한(2014, 59-93), 이효찬(2014, 11-16),

Urban, Frauke, Nordensvard, Johan, Khatri, Deepika and Yu Wang(2013,

301-324)의 논의를 참고할 것.

15) 변경 일대의 특색산업, 변경무역 발전, 변경지역을 통과하는 교통인프라 설비

추진, 국경 간 경제협력지대(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s)와 국

가중점개발구 개방시험구 건설, 5개 변경지역에 경제협력구의 건설.

구분 주요 내용

11차 5개년 규획

- 종합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철도, 도로, 항공, 해운)

- 에너지

- 중･아세안자유무역지대, 메콩강 유역 협력 증진

12차 5개년 규획

- 10개 중대한 전략적 임무에는 교두보전략을 실시하여, 대외개방의 신국

면을 맞이해야 한다고 밝힘.

- ‘1개 권역, 일대, 6개 그룹, 7개의 회랑’이라는 전략 실시

･ 1개 권역(一圈): 톈중성시경제권

･ 일대(一带): 변경을 중심으로 한 대외 개방경제 추진(윈난성의 25개

현･시 포함)15)

･ 6개 그룹(六群): 톈중핵심성시군 발전

･ 7개 회랑(七廊): 철도･도로･항공･해운 등의 종합적인 교통인프라 구축

및 발전. 대내외 7개 경제회랑 건설

-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운수시스템 구축: 서남개방의 중요한 교두보

전략을 취하는 윈난성의 철도, 도로, 민간항공노선, 해운 건설

- 에너지수급능력 강화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초국경 경제협력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경쟁을 중심으로 57

윈난성의 11차 5개년 규획과 12차 5개년 규획의 내용에서 GMS 협력

이 모두 언급되었으며, 기조에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12차 5개년 규획

에서는 윈난성과 GMS 관련국과의 협력이 더욱 더 강조되고 관련 방안

이 구체화되었다(<표 4> 참고).

2005년 광시장족자치구는 윈난성에 이어 중국 내에서는 두 번째로

GMS에 참여하는 성급(지방정부) 파트너가 되었다.16) 광시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국가와 육상통로 및 수로가 모두 연결되는 지역으

로,17) 광시자치구 정부는 이러한 GMS 협력 기제를 통해 광시가 아세

안 5개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章远新 2006).

윈난성 정부의 11차 5개년 규획과 12차 5개년 규획에서 GMS 사업이

언급된 것처럼, 광시의 11차 5개년 규획과 12차 5개년 규획에서도 GMS

사업이 논의된 것을 볼 수 있다(<표 5> 참고).

<표 5> GMS 협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 광시를 중심으로

*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2006; 2011)

또한, 광시자치구 정부는 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역내 협력의

기반을 토대로 메콩강 유역 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广西壮族自治区人

16) 杨清 (2005), “次面临重大发展机遇广西首次亮相ＧＭＳ综述”, http://www.gxfzw.

com.cn/news/news_show.asp?id=12504. (2014년 12월 27일 검색)

17) 杨清 (2005), “次面临重大发展机遇广西首次亮相ＧＭＳ综述”, http://www.gxfzw.

com.cn/news/news_show.asp?id=12504. (2014년 12월 27일 검색)

구분 주요 내용

11차 5개년 규획 -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방안으로의 메콩강 유역 개발 언급

12차 5개년 규획

- 개혁개방 실시를 통한 새로운 도약점 발굴

- 아세안과의 관계 활용

･ 중･아세안 박람회, 비즈니스 포럼 및 투자 포럼 등, 범북부만경제협력

포럼, 중-아세안 FTA 등의 활동을 통한 중-아세안 ‘난닝 통로’ 마련

- 지역협력 차원에서의 메콩강 유역 개발 언급

･ 아세안 5개국, 범북부만, 메콩강 유역 개발, 중･베트남 ‘2개의 회랑 1

개 권역’ 등,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 건설 추진, 중-베트남 국경 간

경제협력지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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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政府 2006;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1; 章远新 2006). 특히 광시 지

방정부의 이러한 관점은 범북부만경제권,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 광시

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지대 건설 등에 반영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는 중국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두보’ 전략을 활용하여 윈난성이 중국의 동남아시

아로 향하는 연결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내의

민족, 지역 간 격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지방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 자율성

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자유주의’를 행사하기 위해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지방정부는 성 및 자치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자금 등의 문제에 봉착하기

도 한다. 18)

2. 국제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

아시아개발은행에서 GMS 투자 프로젝트를 발기한 이후 메콩강 유역

지역에서 교통, 통신 등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설비는 계속 진

행됐다. 현재 윈난성의 고속도로는 변경국가의 항구에 도달하며, 윈난성

과 GMS 국가 간 연결도로를 통해 태국과 라오스와의 경제무역이 매우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19) 이를 통해 윈난성의 주변 국가에 대한 투

자가 증진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윈난성의 해외투자 및

대외무역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윈난성의 경제도 서서히 ‘외향형’에 가

까워지고 있는 추세이다.20) 윈난성은 GMS, 중국-아세안과의 협력, 미

얀마, 베트남과의 협력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범아시아 철도는 윈난성-베트남, 윈난성-변경철도 등의 노선으로 준

18) 윈난성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전문가 인터뷰(2014. 11. 5.)

19) 윈난성 상무청 관계자 인터뷰(2014. 11. 4.)

20) 윈난성 상무청 관계자 인터뷰(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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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고 있으나, 아직 그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리

(大理), 바오산(保山) 등을 경유하여 미얀마에 도달하는 철도가 있다. 따

리 구간은 이미 개통되었고, 바오산 역시 완공되었으나, 미얀마 부분이

아직 건설 중이다. 미얀마는 다소 의지가 낮은 편인 것으로 보이며, 라

오스와 태국은 이미 비준되었으나 자금능력이 떨어져 진행이 더디다.

이는 중국과 라오스 간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오

스는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이 차관을 해주기를 원하나 중국 정부의 입

장에서는 융자를 위해서는 중국은행이 차관을 해주어야 하기에 리스크

가 상당히 큰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

전 계약(Build-Operate-Transfer)’의 방식, 즉, 먼저 프로젝트를 건설한

후 해당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일정 기간

이 지나면 라오스 정부가 중국에 상환하는 형태로 이를 처리하기를 원

하고 있다. 이 방식 역시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어 중국 정부로서는 원

하는 프로젝트이나, 관련 기업은 참여를 원하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

에 놓여있다. 이는 결국 ‘투자를 하여 어떻게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이윤

을 얻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윈난성과 라오스는 빠른

시일 내에 융자 문제가 해결되고, 윈난성-태국(라오스 경유) 구간 역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미얀마와는

아직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21)

메콩강 유역 개발은 아시아개발은행이 발기한 프로젝트이나, 이를 주

도하는 ‘핵심국가’가 없다. 이해관계나 자금상황 등에 따라 이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윈

난성도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나, 중앙정부나 국영기업이 투자의 중심주

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투자분야는 광산, 전력망 등으로, 도로, 수

로, 항해수송, 발전소, 가공공업, 농업, 기초설비 투자 등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되거나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형태가 많다. 이외에도 민간기업이

소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성(省) 정부는 기업을 통해 라오스

경제개발투자구나 태국 개발구에 투자 역시 진행하고 있다.22) 이처럼

21) 윈난성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전문가 인터뷰(2014. 11. 5.)

22) 윈난성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전문가 인터뷰(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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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정부는 메콩강 유역 개발

이 자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자국의 외교적 실리를 확보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

메콩강 유역 경제권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 주도로 시작된 만큼, 아

시아개발은행이 사업 초기부터 협력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1993년 �메콩강 유역에서의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중국 윈난성의 협력 가능성(次区域经济合作-关于东埔寨, 老挝, 泰国, 越

南和中国云南省进行合作的可能性)�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윈난성이

메콩강 유역에서 협력 가능 방안을 고찰하였다. 1994년에는 ‘중국의 21

세기 아젠다(中国21世纪议程)’를 발표하여 9개 부문을 우선적으로 개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란창강･메콩강 중국 변경지역의

개발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199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GMS 국가의 장관회의(GMS Ministerial

Conference)는 ‘협력’의 장으로서 메콩강 유역 개발의 이해당사자인 6개

국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이다. 중국은 1995년 개최된 제5차 GMS 장관

급 회의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중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윈난성 지방정부’ 수준의 행위로 간주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단순

히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중국 대표자로서 윈난성이 참여하는 것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메콩강 유역 경제발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

하였다. 1996년 6차 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참여 항목이 포함

되었다. 1998년 8차 장관회의에서 남북, 동서, 남부의 경제회랑 중심의

개발 전략 등이 수립되었다(이효찬 2014, 12).

2001-2002년에는 ‘향후 10년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 전략 프레임워크

(未来10年合作战略框架)’가 논의되었고, 3종 2횡 전략하에 ‘남북회랑, 동

서회랑, 남부회랑’ 등의 경제회랑을, 5개의 전략적 방향과 9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회랑, 동서경제회랑, 남부경

제회랑, ICT망 구축, 전력망 및 무역, 국경 간 무역투자 편리화, 인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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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개발, 환경전략, 홍수 방지, 여행업 활성화 등 11개 부문에서 플래그

십(flagship)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표 6> GMS 장관급 회의(GMS Ministerial Conference) 개최 현황 및 주요 의제

회차 시기 장소 주요 의제

1 1992. 10.
아시아

개발은행

･ GMS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체제 기본합의

･ 최우선 과제로 인프라 개발 설정

2 1993. 8.
아시아

개발은행

･ 제2단계 활동계획 승인

･ 우선과제로 도로 건설 합의

3 1994. 4.
베트남

하노이

･ 운수, 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무역 및 투자, 관광 등 타당

성 조사 승인

･ 분야별 우선프로젝트 승인

･ 고위급 협의 확인

4 1994. 9.
태국

치앙마이

･ 수송과 에너지 분야 보고서 최종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수송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도적 협력 강화

･ 도로 9, 철도 8, 수운 10, 항공 6, 운수체계 1 등 34개의

우선추진사업 결정

5 1995. 11.
아시아

개발은행

･ 환경, 인적자원, 무역 및 투자, 관광 등의 조사보고 승인

･ 자금조달문제 협의

6 1996. 8.
중국

쿤밍
･ 각 분야의 우선프로젝트 세부논의

7 1997. 4.
아시아

개발은행

･ 민간자본 동원과 ‘GMS 2020’ 논의

･ 원조공여기관과 민간부문회의 의제선택

8 1998. 9.
아시아

개발은행

･ GMS Indicative Work Program(1998-2000) 논의

･ 국경 간 재화와 인력이동 자유화관련 협정문과 일정 등

합의

･ 경제회랑 설정 논의

9 2000. 1.
아시아

개발은행

･ 4대 핵심전략(경제회랑 건설, 국경개방, 환경보전, 빈곤

감축) 도입

･ 국경 간 재화와 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 일정 마련

･ 메콩강 상류국가 간 상업용 수운협정 합의

･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 강화와 민간자본유치 활성화 방안

논의

10 2001. 11.
미얀마

양곤

･ GMS 10년 평가와 향후 10년간 중점추진 프로젝트 선정

(9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 선정)

･ GMS 정상회의(Mekong Summit) 개최 합의

･ 아시아개발은행 내 메콩강 개발 전담부서 및 각국의

GMS 사무국 설치

･ 국경 간 재화･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에 캄보디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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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완(2003, 67 재인용); Asian Development Bank; ASEAN-China Free Trade Area

11 2002. 9.
캄보디아

프놈펜

･ GMS 정상회의 의제 선정

･ GMS 프놈펜 플랜 채택

12 2003. 9.
중국

따리

･ 국경 간 재화･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에 미얀마 가입

･ 고위급 회담(SOM) 역할 강화

･ GMS Mineral Prospecting Risk Fund를 창설

･ 제1차 GMS Summit 주요 의제 이행 촉구

13 2004. 12.
라오스

비엔티엔

･ 국경 간 재화･인력이동 활성화를 위한 GMS 국경 운송

협정(the GMS Cross-Border Transport Agreement

(CBTA)) 심화

･ 에너지 수송 라인 활성화

･ 정보(the Information Superhighway Network (ISN))

･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논의

14 2007. 6.
필리핀

마닐라

･ 북남 경제회랑 메콩강 다리(International Mekong River

Bridge, Houayxay-Chiang Khong) 건설 추진계획 발표

･ GMS 농촌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및 완성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농업폐기물 등의

역할 강화를 통한 농촌 경제 부흥)

･ 메콩 방문의 해(2009-2010) 추진

15 2009. 6.
태국

차암

･ “GMS in the Next Decade: New Frontiers of

Cooperation”

･ 재생가능한 에너지, 청정한 연료, 에너지 효율성 추진

16 2010. 8.
베트남

하노이

･ ‘연결성’을 주요 의제로 선정

･ GMS 철도 시스템의 통합화 추진

･ ICT 발전목표 프레임워크: 전자상거래로의 전환

･ 생물다양성 보존 이니셔티브(2012-2016) 프레임워크 제출

17 2011. 8.
캄보디아

프놈펜

･ GMS 경제회랑 20주년

･ 인적 자원 개발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행동방안

(2013-2017) 논의

18 2012. 12.
중국

난닝

･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발전: GMS 개발 20년(New Start,

New Progress: Building on Two Decades of the GMS

Program)”

19 2013. 12.
라오스

비엔티엔

･ 지역투자전략 활성화

･ GMS 철도협회 설립을 위한 이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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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차례 개최된 GMS 정상회의

는 중국 정부가 GMS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로 부각될 수 있는 기

회이자 새로운 국제적･초국가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 2002년에 열린 제

1차 GMS 정상회의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었고, 3년 후인 2005

년에는 중국 윈난성 소재 쿤밍시에서 제2차 GM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

다. 원쟈바오 총리는 중국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하였

으며, 경제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

은 2006년부터 서서히 ‘참여자’에서 ‘후원자’로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메콩강 유역 교통부문의 전략(2006-2015)�에서는 2007년까지 중국이

아시아개발은행의 34개 차관 프로젝트 중 8개에 참여하여 약 5.2억 달

러의 차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 전체 차관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중국은 2.6억 달러(전체 차관액의 26%,

정부자금의 86.8%)에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Asian Development

Bank N. d.). 이로써 중국은 어느 GMS 국가보다 훨씬 많은 금전적 기

여를 하게 되었다(Fu 2009).

2008년 제3차 GMS 정상회의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GMS 국가 간 협력관계의 강화가 논의되었다. 또한, 중

국이 인적 자원 개발, 무역, 투자 활성화, 통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프

로젝트 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는�GMS 개발을 위한 비엔티안 행동계획(2008-2012)�도 도입되었다.

2011년 제4차 GMS 정상회의는 미얀마의 네피도(Nay Pyi Taw)에서

개최되었으며, GMS 전략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하

였다. �2012-2022년을 위한 새로운 GMS 전략 프레임워크�를 통해 관광

부문으로 ‘재집중’ 혹은 ‘재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제3차 회의에서

다소 미흡하게 다루어진 부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어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GMS 정상회의에서는 교통･무역 활성

화를 위한 경제지대 등을 통한 경제회랑을 발전시키는 주제에 대한 논

의가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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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GMS 정상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의제

23) 地区司区域政策处区域合作处(2008). “中国政府积极准备参加大湄公”, http://special.

yunnan.cn/index/content/2008-08/03/content_53207.htm. (2014년 12월 27일 검

색)

회차 개최시기 개최지역 주요 논의내용

1 2002. 11.
캄보디아

프놈펜

- 무역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 경제 성장과 사회적 웰빙 상

당 부분 마련

- 교통, 에너지, 통신, 인적 자원 개발, 관광, 환경, 무역, 투

자 등에 2조 달러 투자됨

- HIV/에이즈, 마약 밀매와 관련된 프로젝트 10개에 7억

달러 투자됨

2 2005. 7. 중국 쿤밍

･ 중국, GMS Health Forum 제기

･ 의료, 건강, 교육, 문화 등 부문에의 인적 자원 개발 훈련

강화

･ 중국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

3 2008. 9.
라오스

비엔티엔

･ Plan of Action for GMS Development, 2008-2012(교통,

에너지, 통신, 농업, 환경, 관광, 인적자원개발, 무역 활성

화, 투자)

- 식량안보, 식량가격 안정화, 농업정책과 식량안보와의 관

계, 식량안보에 있어서의 메콩강 유역 경제권 협력23)

4 2011. 12.
미얀마

네피도

･ 주제: “Beyond 2012: Towards a New Decade of GMS

Strategic Development Partnership”

･ 신 GMS 전략 프레임워크(2012-2022) 승인

･ GMS 관광 전략

･ 통합 농업지지 프로그램 2단계

･ 생물다양성 및 보존 전략(2012-2016)

- HIV/에이즈 확산 감소

- GMS Information Superhighway 설립 협력 추진

- the GMS Freight Transporters’ Association 추진

5 2014. 12. 태국 방콕

･ 주제: “Committed to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GMS”

･ 지역 투자 프레임워크 실행계획(2014-2018)

･ 고위급 정치인 협조 요청

- 전략방향에 관한 논의의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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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외에도 1995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agency)인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가 활동하고 있다

(Mekong River Commission, N.d.).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참여한 이 위원회는 메콩강 유역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 가운데 중국만

이 이 위원회에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중국은 정회원

(member)이 아닌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어, 메콩강 위

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가 없으며, 메콩 하류 국가와의 정보 제공

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요한 2014, 74). 아시아개발은행과 메콩

강 위원회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며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기구의 이

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V. 결론: 요약과 함의

메콩강 유역 경제권 개발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걸쳐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

은 중국이 메콩강 유역(GMS) 개발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이익을 둘러싸고 ‘협력’과 ‘경쟁’ 메커니즘을 동시에 구축하

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GMS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는 중국 중앙정부･지

방정부와 동남아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개발에 참여하며 중국과 동

남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행사권을 어느 정도

이임을 받고 지방의 대표자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노력하되 상생을 꾀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는 윈난성과 광시가 중국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이자 중국이 동남아지역

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데 비해, 윈난성과 광시는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경제적 발전이 더딘 단

점을 극복하고자 중국과 동남아와 인접해 있는 변경지역의 개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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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로 삼아 ‘교두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메콩강 유역 개

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고 있다.

<그림 5> 국가적･국제적･초국가적 차원: GMS 협력을 만드는 장

국제적 차원에서는 중국 정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정부는 이 지역 개발 발전과정에서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내재되

어 있으나, 메콩강 유역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과 아시아개발은

행, 메콩강 위원회는 경쟁에 경도되기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

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국가적 차원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때로는 공동의 목표를, 때

로는 자국의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장’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발기한

프로젝트이기에 장관회의, 정상회담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을 배

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적 차원과 초국가적 차원은 ‘공

유’하는 울타리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국(지역)의 이익을 제고하며 협력하는

장(場)이라고 분석하였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이 메콩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이유는 대내 발전과 대외 발전, 향후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서부대개발, 교두보전략 등을 활용한 윈난과 광시의 지역발전전략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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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다. 중국은 대 서남경제권, 윈난경제권을 구상하였고, 이와 관련

된 논의(김정인･최동주 1998, 204)도 진행해 왔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

서의 GMS 협력과 연결되는데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중국의 이

해당사자인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GMS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다. 셋째, 향후 잠재 가치와 이 지역의 활성화 측면이다.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윈난성은 메콩강 수자원 개발의 잠재력 외에도 국제수운을 통한

무역 및 관광 진흥의 전망도 매우 밝다(김정인･최동주 1998). 이 두 가

지 이유는 국제적, 초국가적 차원의 GMS 협력과 직결되며, ‘균형적으

로’ 협력을 촉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GMS 개발에 있어 경쟁관계에 놓

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메커니즘 속에서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

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은 국가적 차원을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암묵적으로는 지역 내 입지

를 확고히 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초국가적 차원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확대 및 중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양승윤･이요한은 이 지역이 중국에게 있어 어떠한 잠재적인 가치를

가져오고, 이는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관해 “동남아는 중국에 있어 상호보완성을 가진 경제협력체이며, 동남

아의 화교 또는 현지화된 중국인 소수종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경제력도 양자 관계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양승윤･이

요한 1997, 10).”고 전망하였다. 이처럼 GMS 개발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경쟁이 공존한다. 또한, GMS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송망과 교통 인프라의 연계작업은 무역 증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동남

아에 거주하는 현지 화교경제권의 확대 및 재구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고찰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의 동북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서

부지역 등의 접경지역 다국적 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

운데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 초국가적 차원의

분석 틀은 국경 간 경제협력과 지역 간 경제협력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24)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틀이 모든 다국적 혹은 지역



68 아태연구 제22권 제1호(2015)

간 경제협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으며, 이

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공

통목표인 역내외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정하며, 이러한 지역들의 지정학

적 위치의 중요성과 함께 외교안보적･사회적 이슈 등으로 파급될 가능

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

하고, 경제적･외교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4) 이는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한 부분으로, 이론적 논의 확대

를 위한 조언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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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Engagement with GMS:

Co-production, Cooperation, Competition

Claire Seungeun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e Greater Mekong Subregion(hereafter, GMS) is consisted of

f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ailand,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and China’s Yunnan Province and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The GMS project has started as part of

Asian Development Bank in 1992. Its aim was to build a united

economic region in order to ha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reduce poverty, develop human resources, trade and investment via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Community.” Yunnan has been

participating in this since 1992. Guangxi is a latecomer which started

from 2005 only.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ina’s involvement

in regional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diverse stakeholders use a

simultaneously “cooperative” and “competitive” mechanism in the

process of the GMS development. By doing so, this article analyzes

relevant policies and projects and provides implications. Involving

parties in the GMS include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se f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act as “bridge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for their own interests. This article analyzes the

GMS cooperation as a field of co-production and mutual interests

among several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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